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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ostnatal care experiences among first time Chinese immigrant mothers living 
in Korea.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focus group interviews with 12 first time Chinese immigrant mothers utiliz-
ing 3 focus groups. After obtaining written informed consent from all participants, each session of the focus group 
was audio-recorded and transcribed verbatim. Data were analyzed by content analysis to identify major themes. 
Results: Four major themes for postnatal care experiences were extracted from the data as follows. 1) Range over 
traditional, modern, Korean or Chinese postnatal care, 2) Struggle with newborn care, 3) Another struggle with breast-
feeding, and 4) Difficulties in becoming a mother as an immigrant. Conclusion: Based on their postpartum care experi-
ences, it is concluded that participants requested more professional practical and individualized education/training 
for successful breastfeeding and newborn care. Health care providers need to develop and implement integrated 
support and mentoring programs that include information and peer support system for the first time Chinese immi-
grant mothers living in Korea. This would decrease the difficulties of becoming a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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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출산은 산모 개인 뿐 아니라 가족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발달기적 전환의 상황이지만, 아기의 출산과 함께 시작되는 새

로운 역할과 환경적 변화로 인한 많은 어려움은 가족적 위기의 

상황이 되기도 한다[1]. 따라서 출산 후 산모를 적절하게 도와 

성공적인 어머니로의 전환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결혼이민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출

산 후 이민여성들을 적절히 돕고 지원할 수 있다면, 이민여성의 

성공적인 어머니 됨을 도울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

저 출산 이후의 돌봄에 대한 수요자 입장의 기대와 경험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출산과 산후조리는 문화적인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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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현상이므로[2,3], 한국에 이민하여 출산한 여성들이 산후

관리에 대해 어떠한 고유한 신념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포함한 산후조리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수요자 중심의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서 기본적이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인 이민여성의 산후조리 경험은 

탐색될 필요가 있다. 중국인 이민여성은 한국과 함께 같은 아시

아권 문화에 속해 있기는 하나, 출산은 문화적 현상으로서 민족

이나 지방마다 특수한 신념이나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 민족적 

배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2,3]. 또한 중국인 이민여성은 

결혼이민여성그룹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29.5%)를 차지하고 

있고, 2014년 다문화 여성 출산건수 14,198건 중 중국 여성의 출

산율(28.8%)이 베트남 여성 출산율(37.8%)에 이어 두 번째로 높

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4], 이미 저 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사회 속에서 중요한 모성인구로서 간주되고 있

다[5]. 따라서 중국인 초산모들의 어머니 전환과 적응을 도모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한 산

후 모성적응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시급한 여건이다. 

특별히 선행연구에서도 중국이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임신, 출산과 관련된 문화적 특성이 중국과 달라서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산전 산후 관리 제공자가 중국 문화에 민

감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으나[6], 구체적으

로 중국인 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후조리 경험을 탐색

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와 일치

하는 간호가 중요하며 개별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분

석을 통한 문화적 돌봄 간호의 중요함이 강조되는 분위기임에

도 불구하고[7],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여러 국적의 결혼이

민여성들을 모두 포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8-10], 실제로 이

민여성의 국적에 따른 고유한 경험과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관리의 근거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Leininger[7]는 대상자의 문화와 일치하는 간호와 대상자 

관점의 간호가 중요함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돌봄은 보편적 현

상이지만, 그 표현이나 절차, 구조적인 형태나 패턴은 문화마

다 다름을 강조하였다. 또한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간호를 위

해서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문화와 일치되는 간호가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

며, 수혜자로 하여금 좋은 간호를 제공받았다는 만족감을 느끼

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이민을 온 중국인 여성

에게 만족스러운 산후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이민 

초산모가 한국사회 속에서 어떠한 산후조리 경험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 수요자 맞춤형 산후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

라고 본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유용한 방

법이라고 사료되는데,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은 주의 깊게 계획

되어진 그룹 토의를 통하여 주제에 집중된 다양한 경험과 견해

를 다량으로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사전에 선정된 

특수한 주제나 질문에 관한 질적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11,12]. 이러한 이유에서 간호중재 연구의 

방향설정을 위하여 수요자의 요구파악을 위한 다양한 선행연

구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사용되고 있는 여건이다[13,14]. 

또한 특별히 산후조리의 경험 분석에 대한 양적 연구적 접근을 

가능케 하는 연구도구가 부재하며, 또한 양적으로 분석되는 정

보로는 중국인 이민여성의 산후조리 경험의 깊이 있는 이해증

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내에서 이미 중요한 모성인구

로서 간주되고 있는 중국인 이민 초산모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후 모성적응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서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

체적으로 중국인 이민 초산모가 한국에서 출산 후 어떠한 산후

조리 경험을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근거로 수요자의 

중심의 산후 모성적응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과 근거를 제

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로 이민한 중국인 초산모의 산후

조리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국인 이민 초산모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험을 분

석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포커스 그룹 구성 

참여자 기준은 일 지역 다문화센터에 등록된 중국인 이민여

성 중 1) 최근 2년 이내에 출산과 산후조리 경험이 있으면서, 2)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3) 연구참여에 동의한 중국인

(한족, 조선족) 초산모이다. 참여자 모집은 다문화센터 팀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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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추천받은 주 정보제공자 1인으로 부터 소개받는 눈덩이 

표출법을 실시하였다. 눈덩이 표출법을 선정한 이유는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할 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풍부한 자료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5]. 포커스 그룹

의 구성은 조선족 4명으로 구성된 1그룹, 한족 5명으로 구성된 2

그룹, 한족 2명과 조선족 1명으로 구성된 3그룹으로서, 총 12명

이었다. 포커스 그룹의 역동을 활용한 심층면담이 가장 적절할 

수 있는 대상자 수로 권고되는 것은 6~10명이나[11], 대상자들

이 어린 자녀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 아기를 동반하였고, 집단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기를 돌봐줄 연구 보조원 2명이 동

석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한 방에서 집단 면담을 

진행하기 어려워 연구참여자의 수를 5명 이내로 유지하였다. 

3. 연구자의 준비

연구 책임자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 강의

를 수강하였고, 다양한 질적 연구물을 통해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또한 대학원 과정과 학회 등에서 질적 연

구방법론과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 질적 연구 작성의 표준가이

드라인 등에 대한 강의경험과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물의 출판경험이 있다. 또한 제 2저자는 포커스 그룹 연구

방법에 대한 다수의 논문 작성과 출판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제 3저자는 박사학위논문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질적 연구학회 참여경험이 있다. 

4. 자료수집 및 포커스 그룹 운영 절차

자료수집은 2015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주 

정보제공자로서 추천받은 참여가능자에게 전화연락을 통하

여 연구목적과 내용, 소요예상 시간 등에 대해 설명하여 전화

동의를 받은 후 포커스 그룹 진행 일정과 시간을 알리고, 포커

스 그룹 당일에 다시 서면동의를 받았다. 또한 주 정보제공자

로부터 소개 받아 참여한 대상자로 부터도 다른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았으며, 위에서 제시한 동일한 방식으로 연구참여 동의

를 받았다. 면담 당일 설명문과 동의서는 한국어 뿐 아니라 중

국어 번역본을 함께 준비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주진행자와 보조진행자가 함께 참여

하였으며, 모든 참여자가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룹의 

역동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인터뷰 동안 간단한 

다과와 차를 준비하여서 편히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포커스 그룹 진행은 서로에 대한 소개를 한 후 의견을 제시

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 후 주 진행자가 질문을 하였다. 질문은 

시작 질문, 도입 질문, 전환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질문으로 구

성하였다. 주요 질문 내용은 “귀하의 모국에서 산후조리에 대

해 일반적으로 믿는 생각(문화적 신념)은 무엇인가요?”, “실제

로 귀하께서 한국에서 출산 후 어떻게 산후조리를 하였습니

까?”, “한국에서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게 느껴졌나요?”, “출산 후 어머니가 되어 아기를 돌볼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산후조리를 할 때 어

떤 도움이 제일 필요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도움을 누

구로부터 받고 싶었습니까?”, “한국에서 좋은 어머니가 되어 

아기를 잘 돌보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

까?”로 구성하였다. 

인터뷰의 전 과정은 사전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나 진술이 나타나지 않는 자료의 포화상태에 이

를 때까지 진행을 하였다. 인터뷰 진행시간은 1시간 40분에서 

2시간이었다. 연구참여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 언어능

력에 따라 면담의 질이 결정되므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진행하

는 사이에 진술된 내용을 연구자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중

간에 질문하여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인터뷰를 종료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잘 정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

정을 거쳤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A대학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AJIRB- 

SBR-MDB-15-105)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또한 면담과정 중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거나 면담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중도

포기 의사를 밝힐 수 있음을 알렸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은 없음

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진행의 목적과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안

내하였고, 전체 연구의 내용은 녹음될 것이며,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종료 후 연구자료 보관기간이 지난 

후 바로 파기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연구참여자 개인의 익명성

이 보장될 것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연구참여

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례금과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며, 모든 면

담을 종료한 후에 원하는 경우 개별면담과 상담을 제공하였다.

6. 자료분석 

자료는 포커스 그룹 결과의 분석방법[12]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연구보조원이 필

사한 후 필사된 자료의 정확성을 연구팀이 확인하였다. 둘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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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문장을 분석단위로 하여 연구의 

주요 질문별로 의미 있는 진술들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으며,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의미 

있는 진술과 표현 내의 주요한 내용을 분류하여 소범주화 하였

으며, 마지막으로 소범주를 통합하는 대범주를 도출하였다. 전 

과정동안 현장노트, 디브리핑 노트, 녹음테이프, 녹취록 등을 정

리하고 분석하였으며,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시행하여 결

과를 다음 그룹의 자료수집에 활용함으로써 풍부한 자료수집 

및 체계적이고 순환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7. 연구의 질 확보노력 

질적 연구의 엄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Lincoln 과 Guba [15]

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신뢰성(credibility) 

확보를 위하여 인터뷰 동안 녹음기를 사용하고, 인터뷰 진행 

사이에 진술된 내용을 연구자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간간

히 질문하여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모든 인터뷰가 끝난 

후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고 참여자에게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의 전 과정 동안 현장노트를 활용하여 연구참여자의 비언

어적 의사소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고, 연구물 필사는 인터

뷰 직후에 바로 진행하였고 현장노트와 비교하며 인터뷰 전 과

정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

자료의 분석은 연구팀 내의 두 연구자가 각각 분석을 한 후, 결

과를 비교하며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전 과정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보여주어 확인과 

피드백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최종 분석된 연구결과물은 

한국어가 능통한 참여자 1인에게 의뢰하여 참여자들의 경험이 

잘 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전이성(transferability)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지닌 대상을 포함

하여 연구자료가 포화될 때 까지 충분히 인터뷰를 실시하였으

며, 부족한 부분은 추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감

사성(auditability) 확보를 위하여 현장기록, 면접기록 등을 보

존하고, 자료분석과 코딩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보

여주는 분석표와 일지, 메모 등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

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 구 결 과

1. 참여자 특성 

본 연구는 3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진행되었으며 총 참

여자는 12명이었다. 구체적인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과 산후조리 관련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참여자의 

연령은 28~35세이고, 학력은 고졸 4명, 대졸 이상이 8명이었

다. 직업은 무직이 9명이었고, 3명은 서비스업 종사자이었다. 

첫 아이의 연령은 6개월에서 20개월이었고, 15개월 이하가 11

명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아이의 성별은 여아가 5명이고 남아

가 7명이었다. 한국내 거주기간은 2년부터 9년까지이었으며, 

4년 이하가 11명이었다. 출산방법으로는 질식분만이 10명이

었고, 수술분만이 2명이었으며, 산후조리는 산후조리원을 이

용한 경우가 6명, 한국의 자기집 4명, 한국의 친정집과 중국의 

친정집이 각각 1명이었다. 

2. 중국인 이민 초산모의 산후조리 경험

 

중국인 이민 초산모의 산후조리 경험은 전통적인 중국의 산

후조리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대식 산후조리 문화

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초산모로서 경

험하게 되는 일반적인 주제 뿐 아니라, 외국인 이민자 어머니

로서 느끼는 고유한 주제 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

진 중국인 이민 초산모의 산후조리 경험은 4개의 범주와 13개

의 하위주제로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1) 범주 1. 전통과 현대, 모국과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를 아우름

(1) 전통방식과 현대식을 아우르는 몸의 보온

중국과 한국에는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산후조리의 원칙이 

있으며, 중국은 한국보다 더 철저하게 꽁꽁 싸매어 따뜻하게 한

다는 신념이 있어 이러한 원칙대로 노력하긴 하지만, 전통식의 

철저한 온도관리에서 보다 유연한 온도관리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복장, 환경관리, 음식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 시원하고 바람이 통하는 복장과 환경의 허용, 그리고 

때로는 시원하고 입맛에 맞는 음식의 섭취 등을 한 것으로 설명

되었으며, 이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고 

하였다. 

한국에서는(산후조리원에서) 그런 것(산후음식이 따

뜻해야 한다는) 가리지 않고 차가운 것 나오니까 산모들

이 차가운 것 먹여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기서는 

다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G3-P2)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애기 낳고 몸을 따뜻하게  하

는 것은 있어요. 먹는 것도 따뜻하게 먹고 찬 것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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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of the Postnatal Care Experiences and Needs among First Time Mothers of Chinese Immigrants

Categories Sub-categories

Range over traditional, modern, 
Korean or Chinese postnatal care 

Put together traditional and modern temperature management 
Selective Combine Korean and Chinese diet for postnatal care
Some experience the benefits of postnatal care of modern Korean styles.
Keep minimum period of Chinese postpartum care using various Korean care benefits

Struggle with newborn care Difficulties due to insufficient know-how in newborn care
Run into trouble while taking care of newborn alone
Inconvenience due to lack of skill training for newborn care

Another struggle with breast feeding Experience breast pain which can be worse than labor
Much effort and worry over breast feeding
Increased difficulty in breast feeding due to insufficient individualized support

Difficulties in becoming a mother as 
an immigrants

Loneliness as a mother on the border
Stifling due to Korean information in child rearing
Fretting for continuous mentor to be a good mother.

안 되고 머리도 안 감고 바깥도 안 나가요. 한 달간... 요즘

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저는 한 두달 동안 바람을 피하고 집

에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처럼 목욕하지 말고 양치도 하

지 말고 침대에서 그냥 쉬는 것은 못 따랐어요.(G2-P4)

한국에 조리원 다녀보니까 에어컨 바람이 있어요. 시원

해요. 그렇게 덥지 않아요. 산후조리원 2주 후에 집에 와

서도 친정 엄마 말처럼 뜨겁게 있지 않고 선풍기 틀고 있

었어요.(G1-P1)

(2) 양국 산후보양식의 선택적 혼용 

참여자들은 산후회복을 위해서 한국식 산후조리 음식인 미

역국과 밥을 산후 음식으로 섭취하였다고 하였으며, 중국식 

기름진 음식이 오히려 산후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언

에 따라 한국식 산후조리 음식을 섭취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리 힘들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의 신념에 따라 모유

를 늘리기 위한 특별보양식을 선택적으로 섭취하기도 하였다

고 하여, 양국의 산후 보양식을 선택적으로 혼용한 것으로 나

타났다. 

중국식 음식을 산후조리원에서 먹고 있는데, 의사 선

생님 만나면 안 먹어도 된다고 해요. 그냥 한국식 산후조

리음식을 먹으라고 해요. 마음으로는 중국식 산후조리

음식 기름진 것을 먹고 싶은데 기름이 너무 많아져서 몸

에도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서 한국식으로 미역국과 밥 열

심히 먹었어요.(G2-P2) 

(특별히 중국식 음식을 섭취하였냐는 질문에) 모유수

유를 위해 거위 알, 돼지족, 잉어, 가물치, 두유를 매일 먹

었어요.(G1-P3). 

젖이 안 나오면 족발을 그냥 고아서 먹고 족발이나 잉

어 그런 걸 고아 먹었어요.(G2-P4) 

(3) 현대화된 한국 산후조리 문화 혜택을 누림

중국인 이민 초산모들은 한국에서 출산 후 한국의 자기집이

나 친정(한족은 중국 친정, 조선족은 가족 모두 한국으로 이주

한 경우 한국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기도 하였지만, 산후조

리 장소로서 중국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어있지 않은 산후조리

원과 같은 한국내의 현대화된 전문 산후조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산후조리를 돕는 주된 조력자는 처한 여건

에 따라 다양한 산후조력자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친정어머

니나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산후조리

를 받거나, 한국내의 새로운 산후조리 지원인력인 산후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중국에서는 시어머니가 자기집안 애니까 봐줘야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안 봐주고... 그래서 2주 동안 산

후조리원에 있었다가 집에 와서... 혼자 할라니 힘들어

서... 2주 정도 엄마가(중국에서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봐 

주셨어요.(G3 (한족)-P2)

왜냐면 시집을 간 것이니까 애기 낳아도 그 댁의 사람

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시어머니가 봐주는 것이 의무

니까요... 근데 여긴 아니라서(시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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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산후도우미가 도와줬어요(G2 (한족)-P4)

저는 집에서 했어요. 시어머니하고 친정엄마가 2주씩 

바꿔가면서(조리해주셨어요)... 산후조리라고 하면 친정

엄마가 응당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해요...(친구들은 

산후조리원 갔는데) 한국의 산후조리원 너무 좋아요. 깨

끗하고 시원하고 한데요... 중국은 그런 것 잘 이용안하고 

비싼데, 여긴 좋아요. 둘째 때는 산후조리원 가고 싶어

요.(G1 (조선족)-P3)

(4) 다양한 한국적 산후조리방법을 이용한 모국의 전통적 

산후기간 지킴

산후조리 기간으로서 중국 초산모들은 전통적으로 한 달간

의 산후조리를 하는 중국의 신념을 고수하기 위하여, 최소 4주

의 산후조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후조리에 대한 개인적 

기대와 조력 여건에 따라 4주를 넘어서 다양한 산후조리 기간

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집에서 시어머니하고(조선족)친정엄마가 2주씩 

바꿔가면서 조리해주셨어요. 4주는 해야겠더라고요.(G1- 

P3)

저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산후조리원 갔는데 한국은

(중국보다 산후조리 기간이) 짧아요. 산후조리원 2주 있

다가 나와서, 집에 갔는데 산후도우미를 불러서 2주 더 조

리 했어요.(G3-P1)

중국은 한 30일정도 산후조리 하거든요, 시어머니가 

보통 한 달 정도 봐 주거든요, 근데 저는(가족전체가 이민

을 와서) 아예 한국 친정에서... 4개월 동안 조리했어

요.(G3-P3)

2) 범주 2. 아기 돌보기로 고군분투함

(1) 아기 돌보는 기술부족으로 당황하고 힘이 듦

참여자들은 아기돌보기를 잘 하고 싶지만,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처음 아기를 보기 시작할 때 많이 

당황하였으며, 이후에도 아기 돌보기에 어려움을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다.

좋은 엄마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기에게 정말 잘 하고 

싶은데(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떤게 잘 하는지(잘 하는건

지) 몰라서 힘들어요. 처음 아기를 안으라고 하니까 아기

가 너무 작아서 어떻게 안아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무서워요. 어떻게 안아주어야 하는지 당황되(었

어)요(G2-P2)

애기가 왜 우는지 몰랐을 때? 막 우니까.. 아픈지 배고

픈지, 똥싸는지 모르니까.. 힘들었죠. 그 시간에 진짜 스트

레스 받아요. 계속 우는 것도 있고 아기랑 어떻게 놀아줘

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씻어주는지도 모르고.. 어

떨 줄(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요.(G3-P2) 

(2) 혼자 아기 돌보기로 벽에 부딪힘 

참여자들은 특별히 적극적 산후조리 기간이 지나고 산후 조

력자가 없이 혼자서 아기를 돌보게 되면서 극도의 피로감과 스

트레스를 받으며 더 큰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누구 도움 없이 하루 종일 혼자 애 봐야 한다는 것 자체

가 넘 힘들었어요. 잠깐이라도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으

면 잠이라도 푹 자보고 싶었어요. 눕히면 깨고 하루 종일 

안고 있어야 했고 밤에 깨서 울 때면 왜 우는지 이유도 모

르고 옆집 시끄러울까봐 안고 한 두 시간씩 달래곤 했어

요.(G1-P3)

혼자 볼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애를 봐야 하니까 

내 몸도 피곤하고 아프고 하니까 우리혼자 애를 봐야 하는

데..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G1-P1).

초기에는 도와 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

어져요. 막막하고, 정말 힘들었어요.(G2-P5)

(3) 비 체험형의 돌보기 교육에 대한 아쉬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초산모의 경우는 말로 해주는 신생아 

돌봄 교육을 받긴 하였으나, 실제로 퇴원 후 혼자 아기를 돌볼 

때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가 참여하여 직접 

해보는 실습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목욕해 줄 때 어떻게 하는지 교육 받았는데 그 교육은 

그냥 대충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빨리 말하고 끝난 거예

요. 각자가 가지고(아기 데리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만 해

주지 말고 실습도 하면서 책임지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

요. 교육이라는 게 말만 하지 말고... 목욕뿐 아니라 다른 

육아 정보도... 인터넷에서 동영상 보고 혼자 하는 거랑 뭐

가 달라요. 직접 우리 아기 실습하면서 가르쳐 주면 겁 없

이 할 수 있을 거 같아요.(G1-P1) 

3) 범주 3. 또 다른 산고인 모유수유 

(1) 진통보다 더 심한 젖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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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이민 초산모의 산후조리 경험

참여자들은 산후에 젖몸살로 심한 고통을 당하였다고 하였

으며, 이것이 아기 낳는 고통만큼 심했다고 하였다. 

아기 낳는 것은 정신이 없이 아프고 애기 태어났다고 

해서 잊어졌어요. 근데 모유수유 하는 것은... (유방이) 너

무 아팠어요. 애기 낳는 것보다도 더 아팠어요.(G2-P4) 

젖꼭지도 아픈데 저는 항상 여기기(유선이) 막혀서... 

아팠던 것 같아요.(G2-P1)

집에 와서 젖이 뭉쳐서 젖몸살 와서, 친정 엄마는 다른 

사람이 풀려고 하면 너무 아프다고 혼자 짜보라고 했어

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고 만지니까 살살 할 수도 있잖

아요. 집에 와서 밤에 혼자 짜는데 아프더라고요.(G1-P2) 

(2) 모유수유를 위해 애태우고 발버둥 침 

참여자들은 모유수유를 성공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충분

히 휴식하지 못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떻게 하면 

모유수유를 성공할지에 대해 애태우고 고민한 내용을 서로 표

현하였다.

산후 3일째부터 정식 수유 시작할 때 아예 안 잤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콜 할 때마다 나가서 주었어요. 새벽 4

시던지 5시던지 상관없이 잠을 설치면서 병원에서 시작

할 때부터 3일부터 모유수유 시작하는데 처음엔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처음에 빨 때는(젖이 잘) 안 나오지

만... 안 나와도 전화 올 때 마다 가서 빨게 했어요.(G1-P1) 

산후조리원에서(모유수유) 교육도 하고 하잖아요. 시

키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처음

에는 마사지도 하고 해서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그런

데 아기가) 감기 걸려서 모유를 주지 말라기에 3일 동안 

짰는데 양도(이) 줄어요. 그래서 속상하고...(G1-P3).

(3) 개인요구에 맞는 지지부족으로 가중된 어려움 

모유수유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진술하면서 모유수유 성공

을 위한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여 모유수유 어려움이 가중되

었으며, 이로 인해 힘든 경험을 하였다고 하였다. 특별히 참여

자들은 모유수유를 원했지만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분유

를 먹이는 바람에 유방의 울혈은 심해지고 아기는 분유에 적응

하여 수유의 혼란을 경험했다고 하며, 시기적절한 교육과 지원

이 있었다면 좀 더 모유수유를 잘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

다. 또한 구체적인 자신의 유방과 모유분비 상태나 수유 어려움

을 가중시키는 신생아 상태 등이 다른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몰라서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하여, 상

황에 맞는 개인적 수유관리가 필요함을 표현하였다. 

나중에 산후도우미가 말해주는데 마사지 받아서 유선

을 뚫어야 한다는데... 그 때(처음 모유수유 시작할 때) 지

식 같은 것이 부족해서 몰랐어요. 모유수유 하려고 잠도 

못자고 자주 먹이고 엄청 노력하면서 하루에 한번 정도

(만) 분유 수유했고요... 근데(출산) 병원에서부터 분유 먹

였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몰랐던 게 아쉬워요. 그 때 알

려주는 분만 있었어도... 뭐가 뭔지 몰랐던 거 같아요. 

(G1-P3)

젖먹이는 교육을 받았지만 저도 솔직하게 젖이 나오는

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축하면 별로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잘 나오던데, 난 왜 그런건

지... 내 상태에 따라 알려주는 사람 필요해요.(어찌할 바

를) 몰랐어요.(G1-P4)

4) 범주 4. 이민자로서 어머니가 되어가는 어려움

(1) 경계인 어머니로서의 외로움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참여자들은 양육 정보와 친목을 도

모하기 위해 자조모임 맘카페에 참여하고 싶으나, 현재는 한국

인 엄마들의 카페 밖에 없어서 그곳에 활동하게 되면 댓글을 통

해 외국인의 어투가 발견되고 한국 엄마들의 불편한 시선을 경

험하게 된다고 호소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경계인으로서 살아

가는 느낌을 가진 참여자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마음 편하

게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는 외국인 맘들로 구성된 외국인 맘카

페 같은 자조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런 공간(조선족들끼리 소통하는 공간)이 좀 마련되

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사이트 보면 우리가 낄 수가 없

어요, 거기는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댓글 달아봤자 욕만 

먹을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서 무슨 맘 모임 엄청 많잖아

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댓글을 달을 수가 없어요. 괜

히 무시 받는 것 같고, 조선족들끼리의 맘카페 같은 거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는 것 같아요.(G1-P2)

남편은 나가고 혼자서 아기와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말 한 마디 못하고 아기만 보는 거

죠. 아기가 울고 보채도 도와주거나 말 걸 사람이 없으니 

중국친구들이 있지만 한국에서 이도 저도 아니예요. 너무 

서럽고 외로웠어요.(G1-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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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장벽으로 인한 양육정보에 답답해 함

산모들은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게 되지만 주로 한국

어로 된 정보를 해석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

였으며, 일반적인 양육정보뿐 아니라 공공보건시설에서 제공

하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 등도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어 이

해하기도 어렵고 적절한 정보를 찾는 것도 어렵다고 하였다. 

필요한 정보는 모두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산후도우미

도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유용한 내

용은 다 한국어로 써 있어서(이해 못하는 것은) 맨날 남편

한테 물어보고, 남편도 일이 많고 힘들고 하니 귀찮아하

잖아요.(G3-P1)

임신 한 후에 어디서 검사하는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한꺼번에 알려 주었으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종합

적으로 찾을 수 있고, 출산 후에도 아기한테 몇 개월에는 

어떤 검진을 해야 하는지 등을 알고 싶은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맞아요. 저흰 잘 몰라서, 보건소에서 어떤 서비스

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내용은 많지만 이해가 어려워

요(G3-P2)

(3) 좋은 엄마가 되고픈 지속적 도움에 대한 갈급함

양육에 대한 질적인 교육이 부족하고 또 시기적으로 필요성

을 못 느낄 때 간단히 구두로 전달하는 식의 교육을 받아 실제 

자신의 아기를 돌볼 때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아기 상

태에 맞는 지속적인 양육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교육을 거기서 하지는 않고... 그냥 어느 시기에 이유

식이 들어가야 하고... 그런 것을 산후조리원 들어왔을 때 

잠깐 이야기를 해주세요. 몇 개월에는 시작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지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정말 해야(배워야) 할 시기에는 교육해 주는 곳이 없어요. 

아기상태에 맞는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G1- P2)

논 의

본 연구는 중국인 이민 초산모를 위한 산후관리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들의 산후조리 경험을 근간으로 수

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중국인 이민 초산모의 산후관리 경험은 총 4개 범주

와 13개 주제로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으로 4개 범주는 “전통과 

현대, 모국과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를 아우름(범주 1)”, “아기

돌보기로 고군분투함(범주 2)”, “또 다른 산고인 모유수유(범

주 3)”, “이민자로서 어머니가 되어가는 어려움(범주 4)” 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민자의 맥락을 설명

하고 있는 범주 1과 범주 4에 대해서는 각 범주 내에 포함된 주

제별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국적을 막론하고 

초산모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분석된 범주 2와 범주 3에 대해서

는 범주의 차원에서 간단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범주는 온도관리, 음식섭취, 산후조리 시

설과 조력자, 그리고 산후조리 기간의 측면에서 “전통과 현대, 

모국과 한국의 산후조리를 아우르는” 산후조리 경험을 한 것

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범주에 속한 제1주제는 “전통방식과 

현대식을 아우르는 몸의 보온”으로 분석되었다. 산후조리에서 

온도관리는 매우 중요한 산모관리의 원칙 중 하나로서[2], 한

국과 중국 모두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16], 

특별히 중국의 경우는 한국보다 더욱 더 철저한 온도관리 원칙

을 고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나[3],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찬 

것을 피하고 따뜻하게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자 하면서도, 전통

식의 꽁꽁 싸매고 무조건 찬 것을 피하는 철저한 온도관리 보다

는 시원하고 바람이 통하는 복장과 환경의 허용, 그리고 때로

는 시원하고 입맛에 맞는 음식의 섭취 등을 통하여 복장, 환경, 

음식 등에서 보다 유연한 온도관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참여자 12명 중 6명이 산후조리원을 이

용한 것과,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산

모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절대적인 보온만

을 강조하지는 않는 현대적 산후조리 분위기[14]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범주 1의 두 번째 주제는 “양국 산후보양식의 선택

적 혼용”으로 분석되었다. 산후보양식의 섭취는 산후조리의 

매우 중요한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인데[2], 중국과 한국 모두 산

후회복과 모유수유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섭취하고 자극적이

거나 찬 음식을 피한다는 신념이 있으며[16,17], 한국의 경우는 

미역국을, 중국의 경우는 기름진 탕을 위주로 산후음식을 섭취

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6].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초산모들은 주로 한국식의 미역국과 밥을 위주로 기호와 입맛

에 맞게 제공되는 다양한 한국식 산후음식을 섭취하였으며, 특

별히 모유의 양을 늘리는 등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서 중

국식 산후조리 음식인 거위알 이나 돼지족 등과 같은 전통식 음

식을 섭취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산후조리의 음식섭취 측면

에서 보았을 때에도 양국 산후보양식을 선택적으로 혼용하였

고, 이를 자연스럽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중국인 이민 초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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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후조리 경험은 국가 간, 문화 간의 문화접변 혹은 문화변

용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두 

사회가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서로가 갖고 있는 문

화에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으로[18], 본 연구에서는 산후조리

의 여러 측면에서 양국의 문화를 아우르는 문화접변 현상이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범주 1의 세 번째 주제는 “현대화된 한국 산후조리 문화 혜

택을 누림”으로서, 참여자들은 특별히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

우미와 같은 현대화된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의 혜택을 누린 것

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전통에 의하

면 산후조리는 친정어머니의 몫이며 출가외인으로 인정되던 

딸이 합법적으로 친정에 머물면서 정성껏 친정어머니로부터 

돌봄을 받는 전통이 있으나[2], 이러한 전통은 한국사회 내에

서도 이미 변모하고 있어서, 산후조리원과 같은 전문 산후조리 

시설을 이용하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여건이다[17]. 반면 

중국 한족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자기 집에서 시어머니로부터 

산후 돌봄을 전적으로 받는 것으로, 그리고 조선족의 경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기 집에서 친정어머니로부터 산후조리

를 받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19], 중국내에서는 여전히 전통

적인 방식의 산후조리가 일반적인 여건이다[6]. 그러나 본 연

구참여자들의 경우 자기 집에서 친정어머니 혹은 시어머니로 

부터의 전통적 산후조리를 받기도 한 반면, 한국의 근대식 산

후조리 시설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자기 집에서 산후조

력자로서 산후도움이와 같은 현대식의 산후조리 인력을 활용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 산후조리 장소와 산후조력자에 있어

서도 여건에 따라 탈 전통식의 산후조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별히 본 연구참여자 중에는 한국의 현대식 산

후조리원을 좋은 산후조리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이용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 경우도 있었지만, 특별히 모유수유에 있어서 

산후조리원 체계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뿐 아니라 이민여성의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산후조리원 이용경험에 대한 보다 심

도 깊은 향후 연구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제 1범주의 4번째 주제는 “다양한 한국적 산후

조리방법을 이용한 모국의 전통적 산후기간 지킴”으로 분석되

었다. 산후조리 기간 역시 매우 중요한 산후조리의 내용 중 하

나로서[2], 한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삼칠일 즉, 출산 후 3주 

동안 금줄을 치고 산모와 아기를 외부와 분리하여 절대적으로 

휴식과 모성적응을 돕는 시간을 강조한 반면[2], 중국의 경우

는 한족과 조선족 모두 최소 한 달의 산후조리를 받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는데[16],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하여 모두 최소 한 달간의 산후조리 기간을 고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산후조리도 삼칠일로는 부족하며 

보다 연장된 산후조리 기간을 가지려는 경향이 있어 탈 전통적

인 측면이 있는데[17], 이러한 여건은 중국인 초산모의 경우도 

유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출산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성의 출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여권상승에 따

른 충분한 휴식과 회복 등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사회 분위기

[14]가 이민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범주를 요약하자면, 중국인 이민 초산모들은 출산 후 특

별히 온도관리와 음식, 산후조리 장소와 산후조력자, 산후조리 

기간 등의 측면에서 전통과 현대, 모국과 한국의 산후조리 문

화를 아우르는 산후조리 경험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

한 돌봄을 중국식이 아니어서 불편하고 어렵게 느끼기 보다는 

한국의 문화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별히 산후조리는 문화적 현상이며[2], 문화적 신념에 부합하는 

간호제공이 가장 만족스러운 간호라는 문화 간호적 입장과, 문

화에 대한 무지가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을 감소시킨

다는 Leininger의 설명을 고려할 때[7], 중국의 산후조리에 대

한 문화적 신념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사회 내에서의 산후

조리 경험에 대한 동시적인 이해가 되어야 수요자에게 만족스

러운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의 범주 1은 의의가 크다고 보는데, 연구시작 시 본 연구팀은 중

국인들이 중국적 산후조리를 갈망하며 어려움이 클 것을 예상

하였으나, 실제로 연구결과, 한국식의 현대적 산후조리 문화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국 산후

조리 문화의 장점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의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

움이 등은 출산 후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장 가까이에서 한국사

회의 문화를 알려주며 초기 간호를 제공하고 있어,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내 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창구의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되었다. 따라서 이민 초산모의 초기 한국사회 

적응을 도모하는 좋은 체계로서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움이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특별히 

산욕기 초기에 산후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에게 문화적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화적 

역량 증진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범주 중 네 번째 범주는 “이민자로서 어

머니가 되어가는 어려움”으로 설명되었으며, 이는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범주라고 사료되어, 

범주 2와 범주 3에 앞서 논의하고자 한다. 제4범주에 속한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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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경계인 어머니로서의 외로움”으로서, 한국에 이민 온 중

국인 초산모들은 한국에서 출산 후 산후조리를 받고 어머니로

서 적응을 해가는 과정에서, 한국사회에서 경계인으로서의 정

체성을 가지며 그로 인한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경

험은 비록 중국인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한국사회에서 경

계인으로서 외롭고 힘든 경험을 하고 있음을 설명한 선행연구

[9]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의 적극적인 지지

체계로서 자국민을 활용한 산후도우미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자국민 상호지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멘토링 시스템의 개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략을 구축하여 정서적 외로움을 감소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산후조

리원 내의 인력이나 산후도우미들이 한국사회 내 적응의 촉진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므로, 이들이 이민자에게 보다 

질적이고 따뜻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적 역량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4범주의 2주제는 “언어장벽으로 인한 양육정보에 답답해 

함”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언어적 어려움을 이민자 어머니

로서의 문화적응 및 모성적응의 주요한 관련 요인으로서 설명

하고 있는 선행연구[6]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이

민여성이 출산 후 어머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감

소시키고, 성공적인 어머니 됨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언

어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국어로 된 동영상이나 교육자

료 등의 다양한 교육적 매체 개발을 포함하는 교육적 전략의 마

련이 중요하다고 본다. 

제4범주의 3번째 주제는 “좋은 엄마가 되고픈 지속적 도움

에 대한 갈급함”으로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제공되는 지속적인 교육과 도움

에 대한 갈급함을 호소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을 지원하는 다양

하고 질적인 사회적 지지체계는 한국사회 내에서 문화적응을 

촉진함과 동시에 양육적 어려움을 완충하는 요인으로서 설명

된다[20].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돕

기 위해서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육

적 요구와 어려움을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

의 마련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특별히 이러한 지지와 도움은 출

산 직 후의 산후조리 시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 어머

니들을 위한 보다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이민자 친화적인 지역

사회 양육지지 환경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요약하자면 제 4범주로 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육 

관련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인 양육 멘토링 체계의 구

축과, 특별히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모국어로 

된 종합적인 양육지원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 그리고, 어려움

이 있을 때 상호 지지를 통해 외로움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외국

인(자국민) 맘 자조모임이나 자국민 시스터 제도 등이 활성화 

전략 등을 적극 구축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중국인 이

민 초산모를 위한 체계적인 산후 모성적응증진 프로그램의 개

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중국인 이민 초산모의 산후조리 경험의 

두 번째 범주와 세 번째 범주는 대부분의 초산모들의 중요한 경

험의 범주로서 분석되었다. 먼저 두 번째 범주는 “신생아 돌보

기로 고군분투함”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출산 후 좋은 

어머니가 될 것을 기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로 “아

기 돌보는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당황하고 힘이든” 경험을 호

소하였으며, 특별히 이러한 어려움은 적극적 산후조리 기간을 

지나고 산후 조력자가 없이 “혼자서 아기를 돌보는 시기에 보

다 심화되어 벽에 부딪히는 막막함”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또

한 병원에서 혹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아기돌보기 교육은 

대부분이 비 체험형의 일 방향적인 교육이 많아서 “비체험형

의 돌보기 교육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이는 한국인 초

산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초산모의 지식과 기술 부족

으로 신생아 돌봄의 어려움을 보고한 것[14]과 유사한 결과로

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초산모에게 있어 신생아 돌보기의 

어려움은 국적을 불문하고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첫 출산은 여성이 모성으로 전환되는 중요

한 사건으로서 초산모는 비로소 어머니가 되면서 신생아 돌보

기를 시작하게 되고, 다양한 양육 스트레스와 역할긴장을 경험

하는 것으로 설명되며[1,21],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

여 양육의 교육과 지원을 해주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는 매

우 중요한 것으로 설명된다[20].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

민자에게 가장 취약한 것은 사회적 지지이며, 또한 언어적 장

벽으로 인하여 어머니 됨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

다고 하였다[22]. 따라서 신생아 돌보기는 모든 여성에게 중요

하고도 어려운 문제이지만 특별히 이민 초산모에게 있어서 어

려움이 더욱 더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

서 한국사회 이민 초산모들을 위해 신생아 돌봄과 양육의 어려

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

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지지 체계의 활성화

와 언어적 어려움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전략의 마련이 

중요하겠다. 특별히 본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한국어

로 의사소통 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어서 질적 인터뷰 수행 시 

어려움이 없는 정도의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한국어로 전달된 설명식의 교육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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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식의 교육이 거의 유용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였다. 한국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산모교육 시 말로 전달하는 교

육이 유용하지 못하여 실습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점

을 고려한다면[23], 언어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이민여성에

게 더욱 더 실습을 통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며, 

한 번의 실습교육으로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수 없으므로 

반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매체의 하나로서, 중국인 이민 초산모가 어렵게 생각하고 있

는 신생아 돌보기 내용에 대해 자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 반복

하여 보며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교육매체를 개발하고, 모국

어 더빙을 하거나 모국어 자막을 넣어주는 식의 언어적 어려움

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매체의 개발이 적극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세 번째 범주는 “또 다른 산고인 모유수유”

로서, 중국인 초산모들은 출산 후 “진통보다 더 심한 젖몸살”

로 고생한 경험을 호소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교육

이 부족했다고 하였다. 또한 모유수유를 잘 하고 싶어서 밤잠을 

설치고 휴식하지 못하면서 “모유수유를 위해 애태우고 발버둥 

치는” 경험을 하였으나,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거나 도와주

는 자신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도와주는 지지체계가 부족하여 

“개인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지부족으로 가중된 어려움”을 호

소하였다.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모유수유에 대

한 어려움은 한국인 초산모뿐 아니라 결혼이민여성에서도 가

장 흔히 보고되는 문제로서[6], 본 연구를 통하여 이민 초산모 

역시 출산 후 어머니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관심과 

관리의 범주가 모유수유 관련 내용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

다. 본 연구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초산모의 경우는 수유를 

위해 밤잠을 설치고 휴식을 방해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신생아

실을 오가는 수유경험이 매우 힘들었다고 하였으며, 특별히 초

기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정확하게 자신

의 상황에 맞게 가르쳐 주는 시기적절한 전문가 도움이 절실했

다고 하였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 이용자의 경우도 친정어머니

나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는 모유수유 방식이 맞는지에 대한 확

신도 없으며, 전문 산후도우미의 경우 음식과 환경관리 위주의 

도움을 받아 모유수유 관련 전문적 지지가 부족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초산모와 같이 이민자 초

산모의 경우도 모유수유 성공을 위한 전문적 지지와 돌봄을 제

공하되, 그들의 개별적 요구를 반영한 상담이나 교육 및 지지 

체계의 마련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수도권 내 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이민 초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고, 질적 연구의 특성 상 한국어로 의사

소통을 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대상만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함

으로 인하여 연구참여자의 특성이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내에서 출산을 경험하고, 실제로 산후조리를 받아온 중국

인 이민 초산모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서, 이민자의 한국 내 산

후조리 경험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한 점과, 특별히 이들의 

초기 경험에 근거하여, 향후 중국인 이민 초산모의 출산 후 수

요자 맞춤형 산후 모성적응증진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결 론

본 연구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중국인 이민 

초산모의 산후조리 경험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 이민 초산모는 

전통과 현대,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아우르는 산후조리를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으로 산관자로 부터의 도움을 받

는 산후조리 시기뿐 산관자로 부터의 적극적인 조력이 사라진 

이후의 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신생아 돌봄 관련 어려움을 경험

하며, 특별히 모유수유와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이민자로서 한국사회 내에서 출산과 양육을 하는 

과정 동안 한국어로 된 양육정보로 인한 언어적 어려움과 경계

인으로서의 외로움을 느끼지만 끊임없이 좋은 어머니 됨을 위

한 지속적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

국인 이민 초산모를 위한 실제적인 모유수유와 신생아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문적이고 시기적절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특별히 이민 수요자 중심의 맞

춤형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지역사회 지지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을 제언한다. 또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나 시스템 구축과 함께, 다양한 교육매체를 개발할 때 이민여

성의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배려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임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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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Mothering is a difficult situation for first time mother. Moreover, it is more complex mothers are 
immigrants in a host country. 

￭ What this paper adds?
Improved understanding of the postnatal care experiences among the first time Chinese immigrant 
mothers living in Korea. Also needs for support for postnatal care were explained.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immigrant mother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with more 
culturally friendly, practical and individualized manner especially for successful breastfeeding, 
newborn care and further child-rearing issues.




